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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effects of parents’ rearing attitudes perceived by bullied children. 
The focus in this study was on mediating effects of ego-resilience. Methods: Data were collected from 202 bullied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grade years 5 and 6. The data were analyzed by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
tion analysis and structural analysis with the SPSS/WIN 19.0 program and Amos 19.0. Results: First,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 between parents’ rearing attitudes and ego-resilience,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s between 
ego-resilience and bullying, and between parents’ rearing attitude and bullying were found. Second, the effects 
of ego-resilience as a mediator between perceived parents’ rearing attitudes and bullying were significant 
statistically. Conclusion: The findings suggest that educational programs for parents are needed to improve pa-
rents’ perception of the importance of their rearing attitudes toward bullying and nursing intervention programs 
for bullied children should be developed to increase their ego-resil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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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요즘 인터넷과 TV를 통해 집단따돌림으로 인해 유서를 쓰

고 자살하는 사건들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최근 발생

하는 학교폭력은 저연령화, 집단화, 폭력에 대한 인식부족, 

폭력의 잔인화로 학교폭력의 피해정도의 수준이 증가하고 있

으며 이는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Adolescent 

Violence Prevention Foundation [AVPF], 2012). 청소년

폭력예방재단(AVPF, 2012)이 조사한 2011년 전국 학교폭력 

실태를 살펴보면 10명 중 3명이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있으며, 

최근 1년간 학교폭력을 당한 적 있다고 응답한 1,677명 중 

31.4%가 1번 이상 자살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하였으며, 

63.4%가 심리적인 고통을 호소하였다.

이 자료에 의하면 특히, 초등학생의 폭력 피해가 상당히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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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한데,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 중 72.9%가 초등학교 때 처음으

로 피해를 당했다고 보고했으며 학교급별 학교폭력 피해 비율

을 살펴보면 초등 1~3학년이 26.5%, 초등 4~6학년이 46.2%, 

중학생 24%, 고등학생이 3.3%로 나타나 초등학교 고학년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AVPF, 2012). 또한, 서울, 경

기 지역의 초, 중, 고 학생 1,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

시한 Kim (2011)의 연구결과 고등학생에 비해 중학생이, 중

학생에 비해 초등학생이 집단따돌림 피해정도가 많았다. 이

를 통해 중고등학생의 학교폭력보다 초등학생의 학교폭력의 

피해가 더 심각함을 알 수 있으며,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피해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더욱 증가하여 저연령화가 심화되고 있

음을 시사하였다. 

특히, 2인 이상의 학생에게 피해를 당한 학생은 전체의 67.9 

%로, 전년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AVPF, 2012), 2인 

이상의 학생에게 피해를 입는다는 것은 즉 집단으로 폭력을 행

사한 것에 피해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것은 두 

명 이상이 집단을 이루어 특정인을 그가 소속되어 있는 집단에

서 소외시켜서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하거나 

인격적으로 무시, 음해하는 신체적, 언어적 일체의 행위인 집

단따돌림으로 볼 수 있다(Khu, 1999). 교육과학기술부(Mini-

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MEST], 2012)

의 2012년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 자료에 의하면 언어폭력

과 집단따돌림이 차지하는 비율이 64.5%로 학교폭력의 유

형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집단따돌림이란 용어는 학자

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데 bullying, harrassment, 

peer abuse, mobbing 등과 일본의 이지메라는 표현 등이 있

다. 집단따돌림을 bullying으로 정의한 Olweus (1978)는 한 

학생이 반복적, 지속적으로 한 명, 혹은 그 이상의 다른 학생

들의 부정적 행위에 노출되었을 때 집단따돌림으로 볼 수 있

다고 하였다. 

이러한 집단따돌림은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아동기에 또래관계에서 생긴 부정적인 

감정과 경험을 통해 아동의 우울, 불안, 외로움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집단따돌림은 아동의 심리적 부적응 및 학교 부적

응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Kim, 2011). 따돌림 피

해 학생들은 자존감이 낮았으며(Jung & Cho, 2011), 피해아

동은 굴욕감, 적대감, 복수충동, 절망감, 불안, 공포 등 심리적 

고통을 겪게 되고, 부정적인 상황이 지속될 때 가출, 범죄, 자

살 등과 같은 극단적인 문제행동으로 표출되기도 한다(AVPF, 

2012).

집단따돌림의 영향요인에는 여러 가지 심리사회적 변인들

이 포함되지만, 그 중에서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Pontzer & Daniel, 2010). 이는 가정이 

인간으로 하여금 최초로 기본적인 행동양식을 배우게 하며 특

히,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발달에 있어 가장 장기간에 걸

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Jung & Cho, 2011). 부모의 자율적

이고 애정적인 양육태도에 따라 긍정적으로 자란 아동은 대인

관계가 원만하고 학업과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하며 학교에 대

한 감정, 태도, 동기가 긍정적이다(Ha & Lee, 2009).

이처럼 아동의 친사회적 관계와 관련한 또 다른 개념으로 

자아탄력성을 들 수 있다. Rutter (1985)는 환경의 역경과 스

트레스적 상황 조건하에 놀랍게 잘 기능하고 스트레스를 잘 극

복하는 아동을 발견하고 그러한 아동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자

아탄력성(ego-resilience)이라고 언급하였다. 자아탄력성은 

스트레스와 역경, 위험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되며 긴장, 인내의 수준을 상황에 따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점에서 스트레스를 견뎌내는 저항능력보

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설명된다(Block & Kremen, 1996). 자

아탄력성이 높은 아동은 삶은 의미가 있으며 스스로 운명을 통

제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외향적이며, 성실하고 정서적으로 안

정되어 있으며 자신의 경험에 대해 개방적인 특성을 가지며

(Ku, Hwang, & Kim, 2001), 아동의 높은 자아탄력성은 학교

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Ha & Lee, 2009).

지금까지의 집단따돌림 피해에 대한 연구에서 주로 자아존

중감, 자아개념, 학교생활 적응 등의 변수가 사용되었고(Kim, 

2009; Kim & Kim, 2011),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한 연구는 

소수이며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하여 집단따돌림 피해 초등학

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현재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집단따돌림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집단따돌림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초등

학생 고학년에 속하는 초등학생 5, 6학년을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아탄력성을 매개하여 집단따돌림에 어떻게 영

향을 주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는 보건교사가 집단따

돌림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는 자아탄력성이라는 

아동의 보호요인이자, 내적 자원을 발달, 증진시킬 수 있는 정

신건강 보건교육 프로그램 및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

고자 할 때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본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216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최연희 · 김나영

Figure 1. Conceptual framework (mediating effect).

집단따돌림 피해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

아탄력성, 집단따돌림 피해아동의 자아탄력성과 집단따

돌림과의 관계를 파악한다.

집단따돌림 피해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집

단따돌림 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은 매개효과를 검증

한다.

3. 개념적 틀

본 연구는 여러 문헌과 선행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집단따

돌림 피해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아탄력성을 매

개변수로 집단따돌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모형을 구축

하기 위해 개념적 틀을 도출하였다.

먼저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탄력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를 살펴보면 Ha와 Lee (2009)의 연구에서는 아동이 부모양

육태도를 긍정적이고 애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아동은 자아탄

력적이라 하였으며, Kim과 Kim (2011)의 연구에서는 부모

의 양육태도를 애정적,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자아탄력성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의미있고 가치있는 존재로 인식하

였다. Roh (2010)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

일수록 자아탄력성이 증가하여 두 변수는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선행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부모의 

양육태도에서 자아탄력성으로의 인과성을 추정할 수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집단따돌림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Choi

와 Chae (2000)의 연구에서는 아동이 부모의 양육태도를 거

부적으로 지각할수록 집단따돌림 피해 경향이 높아진다고 하

였다. Jung과 Cho (2011)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이고 자율적일수록 따돌림 피해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Park과 Chae (2011)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온정적, 

애정적 태도가 낮을수록 공격적, 무시적, 거부적 태도가 높을

수록 집단따돌림 피해 경험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모의 양육태도에서 집단따돌림으로의 인과성을 추

정해 볼 수 있다.

자아탄력성과 집단따돌림과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는 소

수이나, 관련성이 있는 몇 가지 연구를 살펴볼 수 있다. 집단따

돌림의 경우 또래관계의 어려움으로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먼

저 자아탄력성과 또래관계와의 관련성 연구에서 자아탄력성

과 집단따돌림과의 관련성을 추정해 볼 수 있다. Hur (2004)

의 연구와 Kim (2009)의 연구에서 자아탄력성이 높은 아동

의 경우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보이고 또래관계에서 적응수준

이 높았다. 또한, Chae와 Song (2004)의 연구에서 또래관계

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의 특성으로 낮은 자아탄력성을 보고하

였으며, Choi, Jhin과 Kim (2001)의 연구에서는 집단따돌림 

피해아동에게서 유의하게 자아탄력성이 낮게 측정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특히, Hur (2004)의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이 

또래관계와 자아개방, 공감적 이해의 촉진적 의사소통 능력을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변수로 나타나 사회성 발달 및 또래관계

에서 자아탄력성이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나타내었다. Lee 

(2012)는 자아탄력성이 높은 아동들은 스트레스 상황에 잘 적

응하고 대인관계가 원만하며, 자아탄력성이 또래 관계의 갈등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고 건강한 관계를 이끌어낼 수 있는 내

적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자아탄력성이 

또래와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은 집단따돌림에 영향을 미칠 것

이라는 인과성을 추정하였으며 이상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자아탄력성을 매개변수로 한 개념적 틀은 Figure 1과 같다.

4.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집단따돌림 피해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탄력성, 집단따돌림 피해아동의 자아탄력성과 집단따

돌림에 각각 상관이 있을 것이다.

가설 2. 집단따돌림 피해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집단따돌림 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은 매개효과를 나타

낼 것이다.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해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을 설정하고 

가장 적합한 모형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모형은 집단따

돌림 피해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집단따돌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영향

을 미친다고 하는 부분 매개모형이다. 경쟁모형은 집단따돌

림 피해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아탄력성을 통

해서 집단따돌림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는 완전 매개모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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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용어정의

1) 집단따돌림 

집단따돌림은 두 명 이상이 집단을 이루어 특정인을 그가 

소속되어 있는 집단에서 소외시켜서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제

대로 못하게 하거나 인격적으로 무시, 음해하는 신체적, 언어

적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Khu, 1999), 본 연구에서는 Choi와 

Chae (2000)가 학생들의 집단따돌림 피해정도를 소외형, 언

어형, 신체형의 하위척도로 구성하여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

여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2) 집단따돌림 피해 아동

집단따돌림의 피해 경험이 있는 아동으로 본 연구에서는 

일개 시에 소재한 3개 초등학교의 5, 6학년 학생 580명을 대

상으로 Choi와 Chae (2000)가 개발한 집단따돌림 피해척도

에서 최근 6개월 동안 집단따돌림 경험을 가끔 당하였다, 일

주일에 한 두 번씩 당하였다, 일주일에 여러 번 당하였다에 응

답한 학생을 말한다.

3)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행동

이나 태도를 말하며 본 연구에서는 Rohner (1991)가 개발한 

수용-거부 차원과 자율-통제 차원으로 구성된 부모양육태도 

척도를 Sung (1993)이 번안하고 Park (2010)이 수정한 것을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4)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은 상황의 요구에 따라 자아통제를 강화시키거

나 완화시키는 메타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Block & 

Kremen, 1996), 본 연구에서는 Block과 Kremen (1996)의 

대인관계, 활력성, 감정통제, 호기심, 낙관성의 하위척도로 

구성된 자아탄력성 척도를 Park (1997)이 번안한 것을 사용

하여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집단따돌림 피해경험이 있는 초등학생 5, 6학년

을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태도와 집단따돌림과의 관계에서 자

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일개 시에 소재한 3개 초등학교의 5, 6학년 학생 

580명을 대상으로 Choi와 Chae (2000)가 개발한 집단따돌

림 피해척도에서 최근 6개월 동안 집단따돌림 경험을 가끔 당

하였다, 일주일에 한 두 번씩 당하였다, 일주일에 여러 번 당

하였다에 응답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전체 설문지에

서 집단따돌림 경험이 전혀 없었다로 응답한 설문지와 불성실

한 설문지를 제외한 총 202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구조방정

식을 위한 표본의 크기는 학자마다 차이가 있지만 200 이상

은 되어야 한다는 Jackson (2003)의 기준을 충족하였다. 

3. 연구도구

일반적 특성부분으로 성별, 학년, 경제적 수준, 성적 수준, 

주관적 건강상태 5문항, 부모의 양육태도 10문항, 집단따돌

림 정도 15문항, 자아탄력성 14문항으로 총 44문항이다. 

1) 부모의 양육태도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는 Rohner (1991)가 개

발하고 Sung (1993)이 번안하고 Park (2010)이 수정한 것을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수용-거부 차원과 자율-통

제 차원의 2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0문항으

로 5점 Likert척도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가 1점에서 매우 그

렇다 5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지각하

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수용적 차원은 

존중과 이해, 애정으로 자녀를 대하는 태도이며, 거부적 차원

은 무시, 학대, 무관심으로 자녀를 대하는 태도이다. 자율적 

차원은 책임을 강조하고 자율적으로 자녀를 대하는 태도이며 

통제적 차원은 지시, 지배, 금지, 억압으로 자녀를 대하는 태도

이다. 역채점 문항은 4, 5, 6, 9, 10번 문항이다. Park (2010)

의 연구에서 Cronbach's ⍺=.6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도구

의 신뢰도는 Cronbach's ⍺=.75였다.

2)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은 Block과 Kremen (1996)의 자아탄력성 척

도를 Park (1997)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대인

관계, 활력성, 감정통제, 호기심, 낙관성의 총 5개 하위요인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4점 척도로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으로 만들어졌으며 각 척도들은 초등학교 고

학년들이 쉽게 이해하고 답할 수 있는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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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Park (1997)의 연구에서 Cronbach's ⍺=.85였으며,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80이었다.

3) 집단따돌림

본 연구에서 학생들의 집단따돌림의 피해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Choi와 Chae (2000)가 제작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설문의 구성은 집단따돌림을 소외형, 언어형, 신체형으로 구

분하여 5문항씩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없었다

가 0점, 가끔이 1점, 일주일에 한 두 번씩은 2점, 일주일에 여

러 번은 3점을 배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피해경험의 정도가 

큼을 나타낸다. 소외형은 은밀하고 은근하게 무리를 지어 한 

사람을 소외시키는 유형이고 언어형은 놀림, 조롱, 욕을 하거

나 협박하는 유형으로 주로 언어로 고통을 주며 따돌리는 유

형이며, 신체형은 강제적인 심부름, 신체를 이용한 심한 장난, 

강탈, 구타가 위주가 되는 따돌림 유형이다. Choi와 Chae 

(2000)의 연구에서 Cronbach's ⍺=.85였으며,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79였다. 

4. 자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기간은 2012년 6월 2일부터 30일까지로 일

개 시에 소재한 초등학교 3개교의 교장, 교감, 교무부장의 승

낙을 받고 연구자가 직접 담임교사에게 연구의 목적, 설문지 

작성요령과 유의 사항, 연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참여하지 

않아도 됨을 충분히 설명하고 미리 제작된 설문지를 배부하였

다. 윤리적인 고려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으로만 사

용할 것과 자료의 비밀보장을 약속하였다. 설문지 작성 시 연

구참여 동의서를 첨부하였고 연구참여 동의서에는 참여를 원

하지 않을 경우 언제라도 철회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아동이 

쉽게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제시하였다. 연구참여 동의

서에 서명한 경우만 자기보고법으로 직접 설문지를 작성하도

록 하여 회수하였다. 작성 소요시간은 약 25분 정도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9.0을 이용하여 평균 및 표준

편차를 산출하고 상관을 분석하였고, AMOS 19.0을 이용하

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모형의 적

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CFI, TLI, RMSEA를 사용하였고, 서로 

포함관계(nested relationship)에 있는 모형들을 비교하기 

위해 x2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추가적으로 매개효과의 크

기에 대한 유의도를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Table 1을 통해 살펴보면, 성별

은 남학생이 52%, 여학생이 48%였고, 5학년이 50.5%, 6학년

이 49.5%였다. 경제적 수준은 ‘보통이다’로 응답한 학생이 

72.3%, ‘잘사는 편이다’로 응답한 학생이 24.2%, ‘가난한 편’

은 3.5%로 나타났다. 성적은 ‘중’ 65.8%, ‘상’ 20.8%, ‘하’ 

13.4%로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좋은 편’으로 응답한 

학생이 59.9%, ‘보통’으로 응답한 학생은 26.7%, ‘나쁜 편’은 

13.4%로 나타났다.

2. 집단따돌림 피해 아동의 부모 양육태도, 자아탄력성, 집

단따돌림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상관관계

집단따돌림 피해 아동의 부모 양육태도, 자아탄력성, 집단

따돌림의 평균과 표준편차,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Table 2

와 같다. 집단따돌림 피해 아동의 부모 양육태도의 평균은 

37.0로 나타났고, 자아탄력성의 평균은 35.7, 집단따돌림의 

평균은 21.4로 나타났다. 집단따돌림 피해 아동의 부모 양육

태도와 자아탄력성(r=.33, p<.001)은 정적 상관관계, 자아

탄력성과 집단따돌림(r=-.38, p<.001), 부모 양육태도와 집

단따돌림(r=-.43, p<.001)은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Boy
Girl

105 (52.0)
 97 (48.0)

Grade 5th
6th

102 (50.5)
100 (49.5)

Economic status Good
Moderate
Poor

 49 (24.2)
146 (72.3)
 7 (3.5)

Subjective school record Top
Middle
Bottom

 42 (20.8)
133 (65.8)
 27 (13.4)

Subjective health status Good
Moderate
Poor

121 (59.9)
 54 (26.7)
 27 (13.4)

Total  2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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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ean, Standard Deviation and Correlation of Bulling, Parents' Rearing Attitude and Ego-resilience (N=202)

Variables M±SD Parents' rearing attitude Ego-resilience Bulling

Parents' rearing attitude 37.0±6.15 1

Ego-resilience 35.7±8.64 .33*** 1

Bulling 21.4±8.65 -.43*** -.38*** 1

***p＜.001.

Table 3. Parameter of Partially Mediated Model and Fully Mediated Model (N=202)

Model Path B SE t β
Partially mediated model Ego-resilience ← Parents' rearing attitude

Bullying ← Ego-resilience
Bullying ← Parents' rearing attitude

0.258
-0.485
-0.477

0.070
0.155
0.137

3.69***
-3.13**

-3.49***

0.332
-0.256
-0.324

Fully mediated model Ego-resilience ← Parents' rearing attitude
Bullying ← Ego-resilience

0.269
-0.722

0.075
0.153

3.59***
-4.73***

0.348
-0.379

**p＜.01, ***p＜.001.

4. 매개 모형의 검증

연구 모형은 부모의 양육태도와 집단따돌림 간에 자아탄력

성이 매개하며, 부모의 양육태도가 집단따돌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는 부분 매개 모형이다. 경쟁모형은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아탄력성을 통해서만 집단따돌림에 영

향을 미치며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고 가정하는 완전매개모형

이다. 이들 두 모형 중 어느 모형이 더 좋은 모형인지 알아보

고 더 좋은 모형을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방법으로 모형검증을 

실시하였다. 부분 매개모형인 연구모형은 Figure 2이며, 완전 

매개모형인 경쟁모형은 Figure 3과 같으며 연구모형과 경쟁

모형의 모수추정치는 Table 3과 같다. 

자아탄력성이 부모의 양육태도와 집단따돌림에 어떻게 매

개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Table 4와 같이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의 부합도 지수를 조사하였다. 모형적합도 검증에서 RMSEA 

값은 .05에서 .08 사이면 적합한 적합도라 볼 수 있고, .10 이

상이면 부적절한 적합도라 판단할 수 있는데(Browne & 

Cudeck, 1993) .087은 비교적 적합한 수준이라 볼 수 있겠으

며, TLI와 CFI의 경우 그 값이 .90 이상이면 적합도가 좋다고 

할 수 있는데(Hong, 2007), 부분 매개모형과 완전 매개모형 

모두 .90 이상으로 적합한 모형으로 나타났다. 

다음 단계에서는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중 어떤 모형이 더 

적절한 모형인가를 밝히기 위해 모형검증을 실시하였다. 한 

모형이 다른 모형에 내재된(nested) 경우 x2 차이를 검사하

는데, 이 때 영가설은 자료를 설명하는 정도에서 두 모형 간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Hong, 2007). Table 4에 제시된 결과

를 보면 두 모형의 x2 차이값은 14.549이며, 자유도의 차이값

은 1이다. 이는 자유도의 차이인 1에 대한 x2 차이의 임계값

인 3.841보다 크기 때문에 양쪽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어 영가설을 기각하고 연

구 가설을 선택하는데 이 때 x2 검증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면 복잡한 모형을, 유의미하지 않으면 간명한 모형을 선

택하므로(Hong, 2007),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이 선택되었

다. 즉, 집단따돌림 피해아동의 부모양육태도가 자아탄력성

을 매개하여 집단따돌림에 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영향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의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더

라도, 그 효과 크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Table 5에 제시된 

총효과분해표를 살펴보면 집단따돌림 피해아동이 지각한 부

모양육태도가 직접적으로 집단따돌림에 미치는 효과는 -.324,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하여 집단따돌림에 미치는 영향은 -.085

로 나타났다. 다중상관치(SMC, squared multiple correl-

ations)를 살펴보면 연구모형이 자아탄력성을 설명하는 정

도는 11%이며 집단따돌림을 설명하는 정도는 22.5%로 나타

났다. 

매개효과는 독립변인에서 매개변인으로 가는 경로(a)와 

매개변인에서 종속변인으로 가는 경로(b)가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을 때 살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집단따돌림 피해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아탄력성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a=.258, p<.001), 자아탄력성 

역시 집단따돌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485, p<.01). 집단따돌림 피해아동의 부모 양육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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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Fully mediated model (standardized beta weight).

Figure 2. Research model: partially mediated model (standardized beta weight).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하여 하여 집단따돌림에 미치는 간접적

인 영향은 -.085로 나타났다. 이 매개효과의 크기에 대한 유의

도를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시행하였다. Sobel (1982)

의 Z공식에 의하면 Z값이 양쪽 유의수준 .05에서 임계치인 

1.96보다 클 경우 매개효과가 유의하다. 본 연구에서는 집단

따돌림 피해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집단따돌림에 미

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Z=-2.39, p<.01). 이는 집단따돌림 피해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집단따돌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도 하지만, 자아탄력성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집단따돌림 피해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

태도가 집단따돌림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자아탄력성이 매개

효과를 가지는지 알아보았다. 아동의 외부적 환경요인이라 

볼 수 있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집단따돌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아동의 내적요인인 자아탄력성의 영향을 검증한 연

구이다. 먼저 변인들 간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집단따돌림 피

해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집단따돌림 간의 관계에

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따돌림 피해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탄력성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는 집단따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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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Goodness of Fit

Variables x2 df x2/df CFI TLI RMSEA

Partially mediated model 80.638 32 2.520 .944 .921 .087 

Fully mediated model 95.187 33 2.884 .928 .902 .097 

Table 5. Direct, Indirect, Total Effect, and SMC (N=202)

Variables Categories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SMC

Parents' rearing attitude Resilience
Bullying

.332
-.324

-.085 .332
-.409

.110

.225

Ego-resilience Bullying -.256 -.256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s.

피해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수용적이고 자율적일

수록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것

은 아동이 부모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이 환경

의 역경과 스트레스를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인 자아탄력성을 

길러주는 것에 도움이 된다는 의미가 된다. 아동이 부모의 양

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아동이 자아탄력적이라는 

여러 연구(Ha & Lee, 2009; Kim & Kim, 2011)와 부모와의 

양육태도와 자아탄력성이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Roh (2010)의 연구도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둘째, 집단따돌림 피해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집단따돌림은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것은 부모의 

양육태도가 거부적, 통제적일수록 집단따돌림 피해정도가 증

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Park과 Chae (2011)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양육태도와 집단따돌림 간의 매우 유의미한 상관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는데 부모의 양육태

도가 공격적, 무시적, 거부적인 태도일수록 집단따돌림 피해

경험이 높았다.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와 집단따돌림 피해 

경향간에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낸 Choi와 Chae (2000)의 연

구와 부모의 애정적이고 자율적인 양육태도가 집단따돌림의 

피해 행동과 부적 상관을 나타낸 Jung과 Cho (2011)의 연구

도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특히, Choi와 Chae (2000)의 

연구에서는 부모로부터 수용적이지 못한 태도로 양육되어진 

경우 또래에게도 수용되지 못하거나 역으로 따돌림이라는 공

격성으로도 표출될 수 있다고 하여 부모의 양육태도가 또래와

의 관계, 즉 집단따돌림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셋째, 집단따돌림 피해아동의 자아탄력성과 집단따돌림은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자아탄력성과 집단따돌림 정도

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소수이나 Chae와 Song (2004)의 

연구에서는 또래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의 성격특성으로 

낮은 자아탄력성을 보고하였고, Choi 등(2001)의 연구에서

는 집단따돌림 무경험 아동에 비해 집단따돌림 피해 및 가해

아동이 유의하게 자아탄력성이 낮게 측정되어 본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하였다. Hur (2004)와 Kim (2009)의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이 높은 아동은 낮은 아동에 비해 긍정적인 또래관

계를 보이고 또래관계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 Song (2010)의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 

요인 중 대인관계 요인만이 집단따돌림 피해 수준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와는 달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였으며, 집단

따돌림 척도가 본 연구와는 차이가 있어 결과가 다르게 나타

났다고 판단되며 앞으로 아동과 청소년을 비교한 집단따돌림

과 자아탄력성과의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본 연구결과 집단따돌림 피해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집단따돌림 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이 매개변

인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부모의 양육

태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Roh (2010)의 연구

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긍정적 또래관계에 아동의 자아탄

력성이 완전매개하고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정적 또래관계에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부분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 집단따돌림을 부정적 또래관계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였을 

때 본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Jung과 Cho 

(2011)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따돌림 피해 행동과

의 관계에서 개인 내적 요인인 자존감이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아탄력성과 자아존중감은 개념은 서로 

다르나 개인 내적 요인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비슷한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Kim과 Kim (2011)의 연구에서 자아탄력성과 

자아존중감은 모든 하위요인에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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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본 연구결과의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 부모양육태도가 집단따돌림에 미치는 직접효

과가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하는 간접효과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집단따돌림 피해문제를 중재함에 있어서 부

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개선이 집단따돌림 피해

아동의 자아탄력성을 증진시키는 일만큼 중요하고 시급함을 

시사한다. 집단따돌림 문제는 단순한 아동의 사회성 부족 문

제가 아니며, 피해 아동에 대한 중재만큼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양육태도를 취해 왔는지에 관

한 것이며 이를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아동이 또래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부모와 소통이 되지 않아 상의할 수 없을 때 아동은 

혼자서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기도 한다. 실제적으로 부모

의 양육태도는 지속적으로 그 아동에게 영향을 미쳐왔기 때문

에 단시간에 변화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인식의 변화 없이

는 개선이 쉽지 않을 것이다.

집단따돌림 발생 시 아동만을 집단따돌림 문제에 개입시키

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의 참여와 상담, 교육이 필수적이며 이

를 위해서는 집단따돌림 피해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뿐만 아니

라 집단따돌림과 피해 아동의 부모를 위한 상담 및 교육 프로

그램이 개발되고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집단따돌림이 일어

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데 부모들이 수용

적이고 자율적인 태도로 자녀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건강한 

가정과 부모의 올바른 양육태도의 중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홍

보와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파급력이 높은 대중매

체를 이용하여 부모양육태도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지식을 보

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일선 학교에서는 집단따돌림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부모들

은 일반적으로 부모 자신의 양육태도에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

기보다 전학을 시키거나 가해학생의 징계조치, 일시적인 상

담 등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는데 담임교

사, 보건교사, 상담교사, 사회복지사 그리고 지역사회 정신 건

강전문가들은 부모 교육과 함께 집단따돌림 문제에 관련한 전

문적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집단

따돌림에 영향을 주는데 이는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는 자

아탄력성을 낮추어 집단따돌림 피해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

미하고 이 때 아동의 내적 자원인 자아탄력성을 길러준다면 

집단따돌림의 피해정도가 낮아질 수 있을 것이다. 집단따돌

림 피해 아동에게 우울뿐만 아니라 자아탄력성 수준을 측정하

여 상담 및 교육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중재하여야 할 것이

며, 아동의 자아탄력성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이 집단따돌림 

아동에게 필요한 중재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집

단따돌림과 자아탄력성을 관련시켜 수행한 연구와 관련된 중

재 프로그램이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집단따돌림 문제에 접근하여 개인 내적 자원으로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인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하여 정신 건강 보건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Park (2005)의 연구에서는 집단따돌림 피해에 영향을 주

는 요인으로 개인체계 요인, 가족체계 요인, 학교체계 요인으

로 나누어 총체적으로 살펴보았는데 본 연구에서는 가족체계 

요인 중에 부모 양육태도, 개인체계 요인 중 자아탄력성에 대

해 알아보았다. 집단따돌림 피해정도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이해함에 있어 

이러한 요소들의 맥락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의 자가 보고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과소 또는 과

대 추정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또한, 연구대상자 선정을 일

개 시에 있는 초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

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집단따돌림 피해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

도와 집단따돌림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

증하고자 일개 시에 소재한 초등학교 5, 6학년 202명을 대

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결과 집단따돌림 피해아동이 지

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탄력성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단따돌림 피해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

육태도와 집단따돌림, 자아탄력성과 집단따돌림은 부적 상관

관계를 나타내었다. 집단따돌림 피해아동이 지각한 부모 양

육태도와 집단따돌림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이 매개변인

으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따돌림 피해 상황이 

발생 시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는 단순히 아동의 사회성 문

제로 치부하기보다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의 중요성을 인

식하고 부모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국

가적인 차원에서 제도적,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

직할 것이다. 또한, 보건교사 및 지역사회 간호사는 집단따돌

림 피해아동 상담 시 자아탄력성에 대한 평가와 아동의 자아

탄력성을 발달, 증진할 수 있는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개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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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따돌림 피해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집단따돌림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고 운영하여 집단따돌림의 피해를 경감시키고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집단따돌림 피해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는

데 가해아동을 대상으로 연구하여 피해아동과 비교해 보는 것

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다양한 지역의 대상과 성별, 학교급별에 따라 매개효

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부모의 양육태도에서 집단따돌림으로 가는 경로에서 

자아탄력성뿐만 아니라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이 

통합적으로 검토되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집단따돌림에 대한 양적 연구가 대부분이지만, 집단

따돌림에 대한 피해 등을 심층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관찰법, 

면접법 등 질적 연구도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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